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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역할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남성 중심적 
성 차별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나 신념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여자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돌봄, 
가사는 
여자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별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특정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신념 

2. 성 차별적 고정관념 

3.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인식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폭력을  
여성의  
치부로 
전환  

폭력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취급 

폭력의  
실제 양상을 
축소·왜곡 

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그 여자가(의) 
   마신 술, 야한 옷차림, 밤 늦은 귀가, 강력하지 
   않은 저항’을 물음 
  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 
     지는 것을 더 수치스러워 함 
   폭력을 피해자의 치부로 전환 
 
 ‘가해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용적   
   태도와 ‘피해자는 어떻게 처신 했길래’라고 비난 
   폭력을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 
   
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견디다 못해 가출한 피해자는 
   3개월 뒤에 부모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림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가해자 가족은 우리 
   애는 거짓말 할 애가 아니다고 주장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이 밝혀졌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당당 
   폭력의 실제 양상을 축소하고 외면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폭력을 

지속하게 함 


